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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埠연구는埠뉴스에서埠성소수자의埠차별埠경험을埠보도하는埠것이埠성소수자에埠대한埠태도埠변화에埠미치는埠영향을埠분석했다. 특히, 뉴스가埠다루는埠이슈에埠직접적으로埠연관된埠일반인이埠자신의埠경험과埠감정을埠공유하는埠개인화埠보도埠방식이埠공감埠반응을埠유발하고, 이를埠통해埠성소수자에埠대한埠태도埠변화로埠이어질埠수埠있는지를埠검토했다. 개인화埠보도埠방식이埠타인의埠관점에서埠사안을埠바라보는埠기회를埠준다는埠점에서埠공감埠반응을埠유발하며, 이러한埠공감埠반응이埠성소수자에埠대한埠태도埠변화로埠이어질埠수埠있다는埠것이다. 또한, 개인화埠보도埠방식에埠대한埠기존埠연구들이埠개인화埠대상의埠특성을埠충분히埠고려하지埠않았다는埠점을埠보완하고자, 본埠연구는埠개인화埠대상과의埠사회적埠거리가埠개인화埠효과를埠조절할埠수埠있는지를埠분석했다. 온라인埠실험埠결과, 개인화된埠뉴스埠보도를埠읽는埠것이埠성소수자에埠대한埠긍정적埠태도埠변화를埠유도했다. 개인화埠대상에埠대한埠공감埠반응은埠개인화埠효과와埠태도埠변화埠간의埠관계를埠매개하는埠것으로埠나타났다. 그러나埠개인화埠대상과의埠사회적埠거리는埠개인화埠효과를埠조절하지埠않는埠것으로埠확인되었다. 이러한埠결과는埠뉴스埠보도에서埠성소수자와의埠매개된埠간접埠접촉埠경험이埠사회적으로埠낙인찍힌埠집단에埠대한埠태도埠변화를埠유도할埠수埠있음을埠보여준다. 이는埠성소수자를埠보도하는埠방식이埠긍정적埠사회埠변화를埠촉진할埠수埠있음을埠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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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personalized news stories on attitude change. Specifically, it explores whether the inclusion of ordinary citizens sharing their first-hand experiences in a news article (i.e., personalization) can shape positive attitudes toward a stigmatized group: sexual minorities. The study hypothesizes that empathic responses to the personalized individual featured in the news report mediate the impact of personalization on attitudes toward sexual minorities in general. Furthermore, given that previous research on personalization has rarely considered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zed individual appearing in the news, this study seeks to test whether the social distance between the news reader and the person in the news story moderates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zation, empathic responses, and attitudes toward sexual minorities. The results of an online experiment suggest that personalized news reports indeed foster positive attitudes toward sexual minorities. Empathic responses were found to mediate this observed relationship. However, social distance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zation and empath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ediated intergroup contact through personalization could be effective in reducing prejudice, even for stigmatized groups such as sexual min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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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수자란 사회에서 인종이나 국적, 종교, 성적 지향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차별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집단을 가리
킨다(Wirth, 1945).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소수자는 동성애
자뿐만 아니라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다양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는 눈에 띄게 차별당하는 집단 중 하나다(김지혜 외, 2021). 동성
애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해외에 비해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은 조롱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다솜, 2021). 특히 남성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은 남성 동성애
자들이 겪는 차별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남성 중심의 사회적 규범이 남성들에게 직장과 가정에서 특정한 남성적 역
할을 강요하기 때문이다(제연화·심은정, 2015). 강인함, 독립성, 그리고 이
성애적 관계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남성을 기대하는 것이다(김현지 외, 
2019; 박수애·조은경, 2002). 이러한 상황에서 성역할에 부합하지 못하는 
남성 성소수자는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안
이수, 2018). 2023년 5월 ‘혼인 평등법’ 입법 논의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
대 움직임과 더불어 퀴어축제 반대를 위한 집회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준다(이세령, 2023; 정희성, 2018). 실제로 
2023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9%가 성소수자에 대해 적대
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연, 2023). 문제는 성소수
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이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커밍
아웃 이후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지우 배우의 사례
(김정주, 2008)는 이성애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낙인
과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장예솔, 2023). 또한, 성소수자 
커플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이나 의료 결정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서혜미, 2023). 특히 남성의 군 복무가 
의무화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은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한다. 군대가 요구하는 남성성이 남성 성소수자와 부합하지 않
기 때문이다. 군대 내의 남성 성소수자는 이질적이며, 배제되고, 관리받아
야 할 존재로 인식된다(정성조·이나영, 2018). 구체적인 사례로, 군대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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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강요하는 것을 들 수 있다(김동규, 2019), 
이는 남성 동성애자가 겪는 차별과 혐오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
반의 문제라는 점을 방증한다.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디어가 성소수자를 재현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성소수자
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각시키는 오락 프로그램 위주로 성소수자의 재현이 
이루어졌다(김정선, 2016). 예를 들어,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커밍아
웃한 연예인 홍석천이 여성화되거나 웃음거리로 표현되는 경우(박지훈·이
진, 2013)나 성소수자를 내성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으로 그리
는 것(김지연·김복영, 2017)은 미디어를 통한 성소수자와의 접촉이 고정관
념을 확대·재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풍
자와 과장된 재현은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여 사회적 편견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ond, 2014).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
어 속 성소수자의 재현이 최근 들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는 점은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들 사이의 연애를 다루는 리얼리
티 프로그램이나 성소수자가 주요 캐릭터로 나오는 드라마의 빈도도 높아
지는 추세이다(김민제, 2024; 오명언, 2023).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도 성소수자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금준경, 2020). 

그러나 한국적 맥락에서 미디어를 통한 성소수자와의 간접 접촉이 실제
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일으키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심리
적 매커니즘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를 통한 성소수자와의 간접 접촉이 인
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성소수
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효과에 주목한다
(Grabe, Kleemans, Bas, Myrick, & Kim, 2017; Soto-Sanfiel, Ibiti, 
Palencia Villa, 2014). 이는 최근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김학진, 2023).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에 직접 연관된 개인이 본인의 경험을 스스로의 목소리
로 전달하는 개인화(personalization; Grabe et al., 2017; Wald, 
Johnston, Wellman, & Harlow, 2021)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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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이는 기존의 개인화 연구가 어떠한 이슈에 
영향을 받은 일반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때 대상에 공감 반
응을 촉진시키며, 해당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효과가(Grabe 
et al., 2017)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종 차별 피해자의 
경험을 개인화하여 전달한 뉴스가 공감을 유도하고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증가시켰다(Kim & Grabe, 2024).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뉴스 보
도에서 개인화를 통해 성소수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공감 반응을 유발하고 성소수자에 대
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개인화 연구(Grabe et al., 2017; Kim & 
Grabe, 2024)들이 주로 개인화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는 점에서, 개인화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김과 그라베
(Kim & Grabe, 2024)의 연구는 여성 무슬림의 차별 경험을 다루었으나, 
개인화 효과가 어떠한 대상을 개인화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
한 측면은 분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뉴스가 개인화를 통해 타인의 불행
이나 고통을 보도하더라도 성별이나 인종과 같이 개인화 대상이 가지는 다
양한 특성이 개인화 효과를 조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
화 과정에서 어떠한 대상을 개인화하는지가 개인화의 효과를 변화시킬 것
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뉴스 수용
자와 뉴스 속 개인화 대상과의 사회적 거리의 조절 효과에 주목한다. 사회
적 거리는 타인과의 유사성과 친밀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Liberman & 
Trope, 2014), 사회적 거리에 따라 타인에 대한 공감 반응의 크기가 달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Li, 2023).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뉴스 소비자와 개인화 대상의 사회적 거리가 개인화가 공감 반응을 통해 태
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키는 조절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 성소수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에 초점을 
맞추어 뉴스의 개인화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실험을 통해 개인화와 사회적 거리가 공감 반응
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소수자가 자신의 시각으로 차별 경험을 뉴스에 공유하는 것이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언론정보연구埠/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김연·김민철. 2025. 개인화를埠사용한埠뉴스埠보도가埠성소수자에埠대한埠태도埠변화에埠미치는埠영향

170

의의가 있다. 

2. 이론적埠배경
1) 뉴스의埠개인화가埠태도와埠공감埠반응에埠미치는埠영향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는 성소수자에 대한 뉴스 보도와 같이 사회적 차별
이나 비극적 사건으로 고통받는 타인의 삶을 조명하는 것은 뉴스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 중 하나다(Houston, Pfefferbaum, & Rosenholtz, 2012; 
Johnson, 1996). 타인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 뉴스 보도가 선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Otto, Glogger, & Boukes, 2017; Wong & 
Harraway, 2020),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례를 다루는 뉴스는 독자에게 연
민과 동정을 불러일으켜 이들이 고통을 받는 원인에 주목하게 만드는 긍정
적인 측면도 있다(Pantti & Ojala, 2019). 이러한 보도 행태는 흔히 저널
리즘의 감성적 전환(emotional turn)으로 규정되며, 뉴스 보도에서 감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객관성 규범과 항상 상충되는 것이 아님
을 보여준다(Wahl-Jorgensen & Pantti, 2021). 특히, 뉴스 보도에서 어
떠한 이슈에 영향을 받은 개인들에게 그들이 겪은 고통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뉴스를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개인화된 스토
리텔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Boelle & Wahl-Jorgensen, 2024). 물론, 
타인의 고통을 다룬 뉴스 보도가 항상 독자의 공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Ong, 2014). 오히려 뉴스가 피해자와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가 뉴스가 다루는 사회 현상에 대해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rabe et al., 2017).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성소수자 차별 이슈를 다루는 뉴스 보도가 한 
사람의 성소수자에 주목해 해당 이슈를 보도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
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뉴스가 보도
하는 이슈에 직접 영향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뉴스 
보도 방식인 개인화의 효과에 주목한다(Grabe et al., 2017; Wald et al., 
2021).1) 개인화는 추상적인 이슈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거나(Kleemans 

1)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개인화는 공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중심으로 뉴스를 구성하는 
스토리 텔링 방식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인의 사생활과 개인사
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뉴스의 사유화(privatization)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van Aelst, Sheafer, & Stanyer, 2012). 또한 개인화가 이슈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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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9; Pantti & Ojala, 2019), 독자나 시청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기(Jebril, Albaek, & De Vreese, 2013) 위해서 사용되는 스토리
텔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뉴스에서 개인화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개인화가 독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태도와 행동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Grabe et al., 2017; Maier, Slovic, & Mayorga, 
2017). 예를 들어, 개인화는 사회 이슈에 대한 책임 소재 평가와 사회 정책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ukes, 
Boomgaarden, Moorman, & de Vreese, 2015). 또한, 고통받는 시민
들이 자신의 경험을 뉴스에서 직접 공유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Andersen, Skovsgaard, Albæk, & 
de Vreese, 2017; Cao, 2013; Grabe et al., 2017). 특히, 개인화를 사
용해 공공 주택이나 약물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보도한 뉴스가 개인화
를 사용하지 않은 뉴스보다 이슈의 중요성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Grabe et al., 2017). 즉, 뉴스 보도에서 개인화는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과 태도, 행동 변화를 촉발하는 중요한 보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
인화의 효과를 고려할 때,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보도할 때 개인
화를 사용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화를 통해 낙인 찍힌 소수자의 경험을 보도하는 것이 왜 소
수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발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개인화를 사용해 
성소수자의 차별 경험을 보도하는 것은 성소수자를 집단의 일원이 아닌 개
별적 존재로 맥락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상호작용하는 개인화된 접촉(Allport, 1954)을 가능하
게 한다는 것이다. 개인화는 독립적인 개인의 특성을 부각시켜 대상의 개
별적 특성과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고(Brewer & Miller, 1984), 이를 통해 
개인화 대상에 대해 친밀감을 증진시켜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

영향을 받은 일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뉴스 보도에서 사용되는 직접 인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
러나 직접 인용이 전문가와 정치인 등의 이야기를 편집없이 전달하는 보도 방식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개인화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는 뉴스가 다루는 이슈를 직접 경험한 시민의 경험 보도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의 의견을 보도하는 시민의 소리(vox popul
i)나 사건/사고의 목격자의 인터뷰와는 다른 개념이다(Kleemans, Schaap, & Her
man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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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다시 말해, 개인화를 통해 대상을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개별적 존
재로 인식하게 하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개인 선호 편향(person 
positivity bias)을 유발하는 것이다(Sears, 1983). 개인 선호 편향은 어떤 
사람이 속한 집단보다 그 사람 자체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가리
킨다. 즉, 동일한 비극을 겪은 경우에도 개인이 드러나지 않는 집단보다, 구
체적으로 식별 가능한 피해자에게 더 큰 동정심을 느끼거니(Kogut & 
Ritov, 2005),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 개인이 같은 성향의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Miller & Felicio, 1990) 또한 이러
한 심리적 편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집단 접
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Iyengar et al., 2013), 성소수자가 자
신의 차별 경험을 공유하는 개인화는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소수자와의 접촉 경험이 개인뿐만 아니
라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다(Brewer & Miller, 1988). 즉,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개인화된 뉴스 보
도는 실제로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
시 말해, 뉴스에서 개인화는 특정 경험을 공유하는 인물을 그 집단이 아닌 
한 개인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집단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
을 줄여준다(Miller, 2002). 특히 뉴스에서 성소수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
접 이야기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
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개인화가 외집단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 역
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바르치와 클로스(Bartsch & Kloß, 2019)
의 연구에서는 낙인찍힌 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에 개인화를 적용
하는 것이 해당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개인화를 사용해 성소수자의 차별 경
험을 보도하는 것은 개인화를 사용하지 않은 뉴스 보도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개인화를 사용해 성소수자 차별을 보도하는 것이 성소수자 집단 전
체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개인화가 태도 변화
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되는 공감 반응을 유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뉴스 보도에서 개인화는 개인화 대상에게 자신의 경험과 감정 
상태를 공유할 기회를 줌으로써 독자들이 개인화 대상에게 공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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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책이 된다(Grabe et al., 2017; Kim & Grabe, 2024). 예를 들어, 개
인화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사람
들로부터 공감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Polletta & Redman, 2020). 개
인화가 복잡하고 추상적인 이슈를 개인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과 그라베(Kim & Grabe, 2024)의 연구 
또한 개인화를 사용해 인종 차별 이슈를 보도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관
한 뉴스 보도에서 개인화를 사용하는 것은 뉴스 이용자들이 해당 이슈를 성
소수자의 관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공감 반응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Batson, 2011), 개인화된 뉴스 보
도가 성소수자의 차별 경험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자가 그들의 
고통을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화를 
통해 성소수자의 생생한 증언을 전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들의 고
통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성소
수자에 대한 차별 보도에서 개인화를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이 성소수자가 
겪는 고통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보도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동조를 넘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하고 긍
정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
성 결혼이나 이민자 시민권과 같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여 주었다
(Wojcieszak & Kim, 2016). 이 과정에서 공감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인상 변화는 기존의 부정적 태도와 불
일치를 일으켜 태도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McGregor, 1993). 실제로 공
감과 집단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장애인처럼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집단
에 속한 개인에게 공감을 느끼는 것이 해당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Bartch & Kloß, 2019; Batson et 
al., 1997; Finlay & Stephan,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뉴스 보도
에서의 개인화는 차별 경험을 겪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당 이슈를 바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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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화 대상에 대한 공감을 유발하고 나아가 해
당 집단에 대한 편견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Ensari, Christian, 
Kuriyama, & Miller, 2012). 

앞서 논의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개인화를 사용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야기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개인화 대상에 대한 공감 반응은 개인화와 태도 
변화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시 말해, 개인화는 뉴스 속 인물
에게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개인화를 통해 유발된 공감 반
응은 성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본 연구는 개인화, 공감 반응,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
은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 가설 1.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개인화를 추가한 뉴스 보도를 읽은 독자
들은 개인화를 추가하지 않은 보도를 읽은 독자에 비해 성소수
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연구 가설 2.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개인화를 추가한 뉴스 보도를 읽은 독자
들은 개인화를 추가하지 않은 보도를 읽은 독자에 비해 더 강한 
공감 반응을 느낄 것이다. 

연구 가설 3.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공감반응은 남성 동성애자의 개인화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2) 사회적埠거리의埠조절효과
본 연구는 개인화를 사용한 뉴스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뉴스에서 사용하는 개인화가 항
상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나 소수 인종
을 대상으로 자행된 다양한 잔혹 행위들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
한 공감 반응을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라는 단순한 지시 사항만으로 타인의 불행에 대해 공감 수준
이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McAuliffe, Forste
r, Philippe, & McCullough, 2018). 이러한 연구 결과는 뉴스를 통해 타
인의 불행이나 고통에 노출되는 것이 항상 공감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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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여성들에게 더 쉽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
다는(Stuijfzand et al., 2016) 것에 비춰볼 때, 뉴스에서 어떠한 대상을 개
인화하는지가 개인화가 공감 반응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화 효과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인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초
점을 맞췄다(Grabe et al., 2017; Kim & Grabe, 2024). 뉴스 기사에서 
개인화를 사용이 뉴스 이용자들의 인식 형성과 태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설계는 개인화 유무에 따른 일
반적인 효과는 검증할 수 있지만, 개인화의 효과가 성별이나 인종 등 개인
화 대상이 지니는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
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김과 그라베(Kim & Grabe, 2024)는 개인
화를 사용해 여성 무슬림이 일상 속에서 겪는 차별을 공유하는 것이 공감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연구자들이 직접 한
계로 지적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주류 미디어에서 남성 무슬림에 대해 부
정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Alsultany, 2012)을 고려하면 뉴스
가 개인화를 사용해 남성 무슬림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는 것이 실제로 공감 
반응으로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 보도가 개인화하는 대상의 특성이 개인
화 효과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는 사회적 거리에 주목하여 뉴스 독자와 개인화 대상의 사회적 거리가 개인
화의 효과를 조절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는 인
종, 국적, 종교 등이 다른 타인과의 심리적 거리를 의미한다(Simmel, 195
0). 사회적 거리는 타인과의 유사성과 친밀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Liber
man & Trope, 2014), 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느끼는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구자경·김희진, 2018; Huskin, Reiser
-Robbins, & Kwon, 2018).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유사성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이나 계층, 인종 등 다
양한 차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질성이 증가하면 사회적 거리도 멀어
진다. 예를 들어, 기부 대상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에 있는 기부 대상에 
비해 사회적 거리가 멀게 인식된다(어수하·송정미, 2021). 같은 외국인이
라도 문화적·인종적 차이가 클수록 상대적 사회적 거리가 멀게 인식된다
(안태정, 2009; 이명진·최유정·최샛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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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사회적 거리가 개인화의 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는 사회적 거리가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Trope & Liberman, 2010). 사회적 거리는 단순히 심리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다(신홍임, 2017).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뉴스가 개인화를 통해 특정 개
인이 겪는 차별을 공유할 때, 독자와 뉴스 속 개인화 대상의 사회적 거리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거
리가 가까운 대상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처리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해석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이다(Trope & Liberman, 2003). 실제로, 사회적 거리가 공
감 반응과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Lee & Li, 
2023). 시리아 난민에 대해 높은 친밀감을 가져 사회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난민의 고통에 대해 더 강한 공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P
awlicka, Kazmierczak, & Jagiello‐Rusilowski, 2019). 국내에서 실시
된 연구에서도 수혜자의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감이 줄어드는 경향
을 확인했다(정송·김현경·민태기·김형준, 2018).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대
상에 대해 더 쉽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즉, 기부나 자
선 활동의 수혜자가 자신과 유사한 사회적 거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수혜자
에게 공감을 크게 하며, 수혜자를 돕기 위한 자선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뉴스 속 개인화 대상과 독자 사이의 사회
적 거리가 개인화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사회적 거리가 먼 대상이 개인화되는 경우,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대
상에 비해 독자들이 느끼는 공감 반응의 크기가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그러나 기존 개인화 연구들이 사회적 거리의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
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개인화의 효과가 뉴스 독자와 개인화 대상의 사회
적 거리에 따라 달라질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개인화의 유
무와는 별개로, 사회적 거리의 차이가 공감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화가 공감 반응에 미치는 효과가 사
회적 거리에 따라 달라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
구 문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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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 개인화 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개인화의 효과를 조절할 것
인가?

본 연구의 가설 검증과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연구 모형은 아
래 <그림 1>에 제시했다. 

그림埠1. 연구埠모형埠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인화와 사회적 거리가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집단에 대한 태

도 변화를 유발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온라인 실험을 실시했다. 구체적
으로, 가설 검증과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서 2(개인화 뉴스: 유 vs. 무) × 2
(사회적 거리: 멈 vs. 가까움) 집단-간 요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실험을 설계
했다. 여기서 개인화 뉴스 조건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공유하는지 여부를, 사회적 거리 조건은 실험에 등장하는 성소수자와 참가
자의 인종적 차이에 따라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실험 참가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한국인 남성 동성애자)
와 먼 경우(외국인 남성 동성애자)로 설정했다.

1) 실험埠처치물埠埠
실험 처치물은 인터넷 기사 형태로 총 4개의 유형으로 제작했다. 실험에 

사용한 기사는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실제 뉴스 기사와 유튜브, 뉴스 포털
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실험 처치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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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론사 근무 경력이 있는 언론학 박사의 도움을 받아 수정·보완했다. 또
한, 실험 처치물의 생태학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뉴스 이미지도 추가했
다. 뉴스 이미지가 잠재적으로 독자들에게 감정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은우·유홍식, 2018), 모든 처치물에 동일한 사진을 사용했다. 개
인화와 사회적 거리를 조작하기 위한 부분을 제외하면 실험 처치물의 구조
와 디자인, 기사의 길이는 비슷하게 구성했다.2)

개인화.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를 뉴스가 보도하는 이슈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받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스토리텔링 장치로 정의
했다. 개인화가 공감과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화
를 추가한 뉴스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 두 가지 유형을 제작했다. 구체적
으로 뉴스에 등장하는 성소수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직접 전달하
는 방식은 기존 개인화 연구(Grabe et al., 2017; Kim & Grabe, 2024)
를 참고해 실험 조건을 조작했다. 개인화 조건의 실험 처치물은 성소수자
가 경험한 언어적 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적 공격, 커밍아웃 후 가족 및 친
구들과의 연락 단절을 뉴스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본인의 시점으로 묘사하
여 전달하도록 구성했다. 반면 개인화가 포함되지 않은 처치물에서는 동일
한 내용을 기자가 제3자의 관점으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서술했다. <표 1>
은 실험 조건에 따른 실험 처치물의 차이의 예시를 보여준다.

표埠1. 개인화埠여부에埠따른埠실험埠처치물埠비교埠예시
실험埠조건

개인화를埠사용한埠뉴스 개인화를埠사용하지埠않은埠뉴스
민우씨가埠고등학교에埠진학한埠후에도埠중학교埠시절의埠힘든埠기억은埠쉽게埠사라지지埠않았다. 중학교에서埠겪었던埠일을埠다시埠겪고埠싶지埠않아서埠민우씨는埠여자埠친구와埠사귀기도埠했다. 그러나埠그가埠남자를埠좋아한다는埠소문이埠퍼지면서埠다시埠괴롭힘을埠당했다. 민우씨는埠“화장실을埠가는埠게埠제일埠두려웠던埠것埠같아요. 몇몇埠애들이埠툭하면埠괴롭혔거든요. 화장실을埠가다가埠저를埠 발견하면埠 저를埠 밀치면서埠 꺼지라고埠 하더라고요. 저보다埠큰埠친구들이어서埠그냥埠당할埠수埠밖에埠없었죠.”라며埠씁쓸한埠웃음을埠지었다.

민우씨가埠고등학교에埠진학한埠후에도埠중학교埠시절의埠힘든埠기억은埠쉽게埠사라지지埠않았다. 중학교에서埠겪었던埠일을埠다시埠겪고埠싶지埠않아서埠민우씨는埠여자埠친구와埠사귀기도埠했다. 그러나埠그가埠남자를埠좋아한다는埠소문이埠퍼지면서埠다시埠괴롭힘을埠당했다. 민우씨는埠화장실을埠가는埠일이埠가장埠두려웠다고埠전했다. 그는埠자신보다埠키埠크고埠덩치가埠있는埠동급생들로부터埠괴롭힘을埠 당하기埠 일쑤였다. 동급생들이埠 화장실을埠가는埠그를埠밀치며埠꺼지라는埠협박도埠했다. 민우씨는埠당시의埠이야기를埠전하며埠씁쓸한埠웃음을埠지었다.

2) 실험 처치물의 전문은 온라인 부록(https://osf.io/jwfz2?view_only=67f3031b783
3482d91a9ca382bd99778)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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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는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과 뉴스 독
자와의 물리적 유사성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에 따라 뉴스
에 등장하는 성소수자의 인종을 다르게 묘사해 조작했다. 주로 국내 대학
생인 실험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조
건은 한국인 남성으로 설정했다. 사회적 거리가 먼 조건은 동남아시아 출
신이 아버지를 둔 남성으로 묘사했다. 물론 사람들이 대상에게 느끼는 사
회적 거리는 대상과의 물리적/공간적 유사성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거리가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친근감과 유
사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타인종/타국가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를 더 멀게 느낀다는 기존 연구 결과(안태정, 
2009; 이명진·최유정·최샛별, 2010)를 참고하여 인종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를 조작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가 먼 조건에서는 개인
화 대상의 성적 지향에 대한 정보 외에도 국적과 인종 정보를 추가로 제공
했다. 아래 <표 2>는 사회적 거리에 따른 실험 처치물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埠2. 사회적埠거리의埠차이에埠따른埠실험埠처치물埠비교埠
사회적埠거리

가까움 멈
민우씨는埠올해埠23살로, 지금埠서울에埠혼자埠거주하고埠있다. 그는埠자신의埠성정체성埠때문에埠괴롭힘을埠당한埠경험이埠있다고埠말했다. 실생활에서埠겪은埠차별과埠혐오의埠경험은埠그를埠항상埠불안하고埠우울하게埠만드는埠원인이었다.

타닌씨는埠올해埠23살로, 지금埠서울에埠혼자埠거주하고埠있다. 다문화埠가정에서埠태어나고埠성장한埠타닌씨는埠한국埠사회에서의埠삶이埠녹록지埠않다고埠말한다. 타닌埠씨의埠아버지는埠방글라데시埠출신이고, 어머니는埠한국인으로, 타닌씨는埠다양한埠문화적埠배경을埠가지고埠한국에서埠자라났다. 그는埠자신의埠성정체성埠때문에埠괴롭힘을埠당한埠경험이埠있다고埠말했다. 실생활에서埠겪은埠차별과埠혐오의埠경험은埠그를埠항상埠불안하고埠우울하게埠만드는埠원인이었다.

사전조사. 실험에 앞서 실험 처치물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조
사를 실시했다. 이는 개인화에 따른 실험 처치물의 차이가 뉴스 기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쳐 실험 참가자가 공감 반응을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줄 가
능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사전 조사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
하는 대학원생 4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뉴스를 읽고 개별 기사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했다.3) 분석 결과 개인화의 사용 여부는 뉴스 품질 평가에 영

3) 뉴스 품질 평가를 위해서 “이 뉴스 기사는 객관적이다.”, “이 뉴스 기사는 믿을 만하
다.”, “이 뉴스 기사는 정확하다.” 등의 문항을 사용했다. 뉴스 평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뉴스 품질 평가 척도는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M = 3.58, 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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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지 않았다. 

2) 실험埠절차埠및埠참여자
본 실험은 성소수자에 관한 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했

다. 온라인 조사가 대면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솔직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송인덕·조성겸, 2013). 사회적 거리가 단순히 인종의 차이
를 통해 조작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으로 실험 참여자를 한정
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을 쉽게 일으키며,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
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김환·한수미, 2015)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비율로 모집했다.

실험 참여자는 패널을 구축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모
집했다. 개별 참여자들은 실험 처치물과 설문지가 포함된 링크를 제공받았
다. 실험 참여자가 실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먼저 실험에 관한 안내 사항이 
제시됐다. 이때, 참여자들에게 실험 참여 도중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실험 참여자가 실험 참여에 동의하면 본격적인 설
문이 시작됐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전 태도는 실험 참여자가 실험 처치물
에 노출되기 전에 측정했다. 이후, 실험 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4개 집단 안
에 배정됐다. 실험 처치물을 읽은 후, 공감 반응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이 제시됐다. 실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문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금전적인 보상이 지급됐다. 응답에 불성실하
게 답변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224명이 최종적으로 실험에 참여했다. 

3) 측정문항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기존 연구(조령함·이윤·

이혜은, 2021)에서 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척도를 수정해 
사용했다. 해당 척도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4개의 문항이 성소
수자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차원의 세 요인을 측정했다. 실험 참가
자는 개별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각 하
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89 ＞ r ＞ .78) 세 요인을 

0.94, α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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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여 사용했다(M = 3.68, SD = 0.87, α = .93). 성소
수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항은 온라인 부록의 <부록 
1>에 제시했다.4) 

공감 반응. 공감 반응은 실험 참여자가 실험 처지물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에게 느끼는 타자 지향적 감정 반응으로 정의했다. 공감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Batson et al., 1997; Kim & Grabe, 2024)에서 사
용한 다섯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했다.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민우씨(타닌씨)에게 연민을 느꼈다.” (2) “민우씨(타닌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3) “민우씨(타닌씨)가 걱정이 되었다.” (4) “민우
씨(타닌씨)에게 안타까움을 느꼈다.” (5) “민우씨(타닌씨)에게 동정심을 느
꼈다.” 실험 참가자는 개별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문항에 응
답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 공감 반응은 측정 문
항의 각 문항 값의 평균을 구해 공감 반응 척도를 구성했다(M = 3.29, SD 
= 0.83, α = .88). 

개인화 및 사회적 거리. 연구 가설과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해서 두 독립 
변인의 더미 변수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개인화 조건의 경우 개인화를 
사용한 기사를 읽은 집단(1)과 비개인화 즉 개인화를 사용하지 않은 기사를 
읽은 집단(0)으로 코딩했다. 사회적 거리 또한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거리
가 먼(0) 집단과 가까운 집단(1)으로 코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통제 변인. 독립 변인 외의 가외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통제 변인을 추가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
인에 해당하는 연령(1 = 10대, 2 = 20대, 3 = 30대), 성별(여성 = 1, n = 
119), 종교(기독교 = 1; n = 47), 정치 이념(1 = “매우 보수” ~ 5 = “매우 진
보”)을 추가했다. 또한 실험 참가자의 성소수자와의 접촉 경험이 종속 변인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소수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 경험의 
정도도 통제변인으로 추가했다. 성소수자의 직접 접촉 경험은 해당 네 문

4)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인을 개별적으로 종속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도 세 요인을 통합해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측정에 사용한 모든 문항은 온라인 부록(https://osf.io/jwfz2?view_only=67f3031
b7833482d91a9ca382bd99778)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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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사용해 측정했다. 이때 응답은 있다고 응답한 경우(1)를 제외한 나머
지는 모두 (0)으로 코딩하여 네 문항의 응답 값을 합산하여 척도를 만들었
다(M = .16, SD = .24, α = .60). 간접 접촉 경험은 미디어를 통한 성소수
자와의 접촉 경험을 측정한 변수다. 간접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영화/드라
마”, “오락프로그램”, “뉴스(포털 사이트 등)”,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 “기타”의 질문에 5점 리커트 척도로 응
답하도록 했다(1 = “전혀 접하지 않았다” ~ 5 = “많이 접했다”). 개별 문항
의 응답 결과의 평균을 구해 간접적 접촉 경험으로 정의했다(M = 3.20 SD 
= 0.99, α = .86). 마지막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전태도의 영향을 통제하
기 위해 감정 온도계로 측정한 성소수자에 대한 사전태도(0 = “부정적인 감
정” ~ 10 “호의적인 감정”)도 통제 변인으로 사용됐다(M = 3.20, SD = 
0.9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는 아래 <표 3>에 제시했
다. 

표埠3. 실험埠집단埠별埠주요埠변수의埠기술埠통계
개인화埠(없음) 개인화埠(있음)

전체埠평균M (SD )
사회적埠거리(높음)M (SD )n = 55

사회적埠거리埠(낮음)M (SD )n = 54

사회적埠거리埠(높음)M (SD )n = 58

사회적埠거리埠(낮음)M (SD )n = 57
연령 2.04 (0.47) 2.00 (0.43) 2.00 (0.46) 1.93 (0.46) 1.99 (0.45)
성별埠(여자埠=1)a) 28 (50.9%) 30 (55.6%) 32 (55.2%) 29 (50.9%) 119 (53.1%)
종교埠(기독교埠= 1)a) 14 (25.5%) 10 (18.5%) 6 (10.3%) 17 (29.8%) 47 (21.0%)
정치埠이념 3.23 (0.92) 3.19 (0.85) 3.14 (0.83) 3.14 (1.01) 3.17 (0.90)
직접埠접촉埠경험 0.17 (0.23) 0.12 (0.21) 0.16 (0.24) 0.18 (0.26) 0.16 (0.24)
간접埠접촉埠경험 3.21 (0.91) 3.54 (0.93) 3.08 (0.92) 3.01 (1.09) 3.20 (0.98)
성소수자에埠대한埠사전埠태도 3.51 (2.30) 3.93 (2.09) 3.86 (2.41) 4.11 (2.40) 3.85 (2.30)
공감埠반응 3.12 (0.87) 3.20 (0.47) 3.35 (0.82) 3.46 (0.77) 3.29 (0.83)
성소수자에埠대한埠태도 3.69 (0.92) 3.67 (0.92) 3.80 (0.75) 3.81 (0.89) 3.68 (0.87)

a)n (%), 분석埠결과埠성별埠(χ2 = 0.45, df = 3, p = .93)과埠종교埠(χ2 = 7.51, df = 3, p = .06)의埠비율은埠실험埠집단에埠따라埠차이가埠없었다.

4. 연구埠결과
먼저 개인화와 사회적 거리가 성소수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 <모델 1>을 수립했다.5) 구체적으로, 통제 변수와 더불어 개인화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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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거리의 더미 변수와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화의 더미 변수가 경우 공감 반응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b = 0.23, SE = 0.10, p ＜ .05). 다시 말해, 성소수
자가 자신이 겪은 차별 경험을 공유하는 뉴스 기사를 읽은 실험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실험 참여자들에 비해 뉴스에 등장한 성소수자에 대한 공감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 거리의 더미 변수의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실험 처치물 속 등장 인물의 인종의 차이가 
실험 참가자가 대상에 느끼는 공감 반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인화와 사회적 거리의 상호작용항 또한 실험 참
여자가 뉴스에 등장한 성소수자에 대해 느끼는 공감 반응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거리가 개인화가 공감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감 반응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개인화와 사회적 거리가 성소
수자에 대한 태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모델 2>는 
개인화와 사회적 거리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개인화가 추가된 기사를 읽은 실험 참여자
가 개인화가 추가되지 않은 기사를 읽은 실험 참여자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21, SE = 0.10, 
p ＜ .05). 반면 사회적 거리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감 반응이 개인화와 사회적 거리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를 분석했다. <모델 3>은 <모델 2>에 투입된 
변수들에 추가로 공감 반응을 매개 변인으로 투입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표 4>의 모델 3에 제시됐다. 분석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공감 반응은 성

5) 본격적인 연구 가설 검증에 앞서 사회적 거리 조건의 조작이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작 점검을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와 감정 온도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Tichelbaecker, Gidron, Horne, & Adams, 2023)를 참고해 사회적 거리
에 따라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민우 vs. 타닌)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의 차이가 존
재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M = 6.31, SD = 2.1
1, n = 111)이 사회적 거리가 먼 집단(M = 5.81, SD = 2.07, n = 113)에 비해 
뉴스의 등장 인물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t = 1.79, df = 222, p ＜ .0
5). 반면 사회적 거리의 그룹에 성소수자에 대한 사전 태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
다(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 M = 4.02, SD = 2.24; 사회적 거리가 먼 집단: M 
= 3.69, SD = 2.35; t = -1.07, df = 222, p ＞ .05).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거리
의 실험 처치가 의도한 결과를 나타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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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b 
= 0.47, SE = .06, p ＜ .01). 이는 공감 반응이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개인화와 사회적 거리, 개인
화와 사회적 거리의 상호작용항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공감 반응이 개인화
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표埠4. 개인화와埠사회적埠거리가埠공감埠반응을埠통해埠성소수자에埠대한埠태도에埠미치는埠
영향

<모델埠1>공감埠반응b (SE )
<모델埠2>성소수자에埠대한埠태도b (SE )

<모델埠3>성소수자에埠대한埠태도b (SE )
연령 .05 (.11) -.13 (.11) -.15 (.10)
성별埠(여자埠= 1) .40 (.10)** .46 (.10)** .27 (.09)**
종교埠(기독교埠= 1) -.16 (.10) -.26 (.12)* -.19 (.10)
정치埠이념 .18 (.06)** .32 (.05)** .23 (05)**
직접埠접촉埠경험 .21 (.22) .66 (.21)** .56 (.18)**
간접埠접촉埠경험 -.003 (.05) -.21 (.05)** -.12 (.04)**
성소수자에埠대한埠사전埠태도 .07 (.02)** .02 (.02) -.01 (.02)
개인화埠(예埠= 1) .23 (.10)* .21 (.10)* .10 (.08)
사회적埠거리埠(가까움埠= 1) .09 (.10) -.10 (.10) -.14 (.08)
개인화埠X 사회적埠거리埠 .10 (.21) .27 (.19) .22 (.17)
공감埠반응 .47 (.06)**
상수 2.11 (.36)** 2.94 (.33)** 1.95 (.31)**
Adj R2 (%) 18.6% 35.8% 51.8%

*p < .05, **p < .01
추가적으로, PROCESS 매크로의 4번 모델을 사용해 개인화가 공감 반

응을 통해 태도 변화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크기를 추정했다. 해당 분석에
서 사회적 거리의 조절-매개 작용을 분석하지 않은 것은 개인화와 사회적 
거리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6) 사회적 거리는 통제 변인

6) 실제로 PROCESS 매크로의 8번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가 먼 경우(p
oint estimate = 0.10, SE = 0.08, 95% CI [-0.05, 0.28])와 사회적 거리가 가까
운 경우(point estimate = 0.28, SE = 0.15, 95% CI [0.00, 0.33]) 모두 개인화
가 공감 반응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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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투입했다. 분석 결과 개인화가 공감 반응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태
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oint 
estimate = 0.11, SE = 0.05, 95% CI [0.02, 0.22]).7) 이는 뉴스에서 개
인화를 사용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슈를 보도하는 것이 사람들의 공감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공감 반응이 성소수자에 전반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 형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埠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변화하고 있

다. 그러나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팽배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
러한 맥락에서, 성소수자 차별 이슈에 관한 뉴스 보도가 어떻게 성소수자
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뉴스 보도에
서 개인화를 통해 성소수자 스스로 자신이 겪은 차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이 성소수자 전반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를 살펴봤다. 이는 개
인화에 관한 기존 연구(Kim & Grabe, 2024) 결과가 성소수자 차별 보도
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개인화 연구가 뉴
스에서 개인화되는 대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하
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가 개인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으로써 뉴스에서 개인화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자 했다. 

온라인 실험 결과, 예측한 바와 같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뉴스 보도에
서 개인화를 포함한 뉴스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경험을 직접 공유하는 뉴스 보도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야기
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화가 태도와 인식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기존 연구(Grabe et al., 2017; Kim & Grabe, 2024)의 결과를 국내

7) 추가적으로 개별 집단 간의 간접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
가 가깝고 개인화된 뉴스를 읽은 집단이 사회적 거리가 가깝고 개인화가 되지 않은 
기사를 읽은 집단(point estimate = .14, SE = 0.07, 95% CI [0.01, 0.29])이나 
사회적 거리가 멀고 개인화가 않된 기사를 읽은 집단(point estimate = .15, SE = 
0.07, 95% CI [0.02, 0.29])에 비해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거리가 멀고 개인화된 기사를 읽은 집단은 개인화되지 않은 
기사를 읽은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크거나 작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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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에서 재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가설 2와 3은 개인화를 
통해 공감 반응이 태도 변화를 유발하는지 분석했다. 비개인화 조건에 비
해, 개인화 조건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보고한 긍정적 태도 변화는 개인화
가 실험 참여자가 개인화 대상에 느끼는 공감 수준을 높였기 때문으로 나타
났다. 즉, 성소수자가 자신의 차별 경험을 직접 공유하는 것이 뉴스 수용자
에게 공감을 유도하며 이러한 공감 반응이 성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진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화 요소가 메시지 해석과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감정적 
반응의 정도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Bartsch & Kloß, 2019; 
Polletta & Redman, 2020)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
화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Bartsch et 
al., 2019; Kim & Grabe, 2023). 즉, 개인화는 뉴스가 보도하는 이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직접 공유할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해당 이슈를 바라보고 공감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성소수자처럼 낙인 찍혀 주위에
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이슈를 보도할 때, 개인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팽배한 한국의 현실 속에서, 뉴스 미디어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문제 1>은 개인화 효과가 사회적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
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 대상의 인종을 변화시켜, 뉴스가 
어떠한 대상을 개인화하는지가 개인화가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
시키는지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사회적 거리는 공감 반응과 태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개인화의 효과가 뉴스 속 개인화 대상과 
뉴스 독자의 사회적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
회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감 수준이 낮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이상신, 
2015; Lee & Li, 2023; Pawlicka et al., 2019)와 상반되는 결과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뉴스에서 사용되는 개인화의 효과가 국적이나 인종과 같
은 개인화 대상의 특성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
석할 수 있다. 즉, 개인화가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도 공감을 유발하는 데 효과적인 이야기 방식임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언론정보연구埠/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김연·김민철. 2025. 개인화를埠사용한埠뉴스埠보도가埠성소수자에埠대한埠태도埠변화에埠미치는埠영향

187

수 있다. 실제로, 객관적 태도를 강조하는 단순한 지침조차 타인에 대한 공
감 수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McAuliffe et al., 2018)를 고려할 때, 
개인화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 집단에 대한 자연스러운 공감을 유도하는 유
용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가 사회적 거리의 실험 처치에 영향을 받
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인종의 차이를 기술하
는 것이 사회적 거리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의 차이를 명확하
게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정보가 
텍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은
우·유홍식, 2018; 임인재·나은영, 2021),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를 통해 사
회적 거리의 차이를 조작하는 것 또한 사회적 거리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
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적이나 인종 외에도 사회적 거리가 실제로 
개인화 효과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다양한 층위
로 변화시켜 해당 요인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뉴스 보도를 통한 간접 접촉이 성소수자처럼 현실에
서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유도할 수 있음
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성소수자 관련 기존 연구들이 주
로 성소수자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김정선, 2016; 김지연·김
복영, 2017; 박지훈·이진, 2013) 분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
과는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방식이 어떻게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는 개인화 개념을 적용해 성소수자 차별 이슈에 
관한 뉴스 보도의 효과를 분석했다는 것 또한 의미있는 부분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언론이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뉴스가 주로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Kleemans et al., 2017),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뉴스에서 일반인은 주로 거리 인터뷰를 통해 여론 동
향을 보여주기 위한 시민의 소리(vox populi)로써 등장한다(Lefevere, 
De Swert, & Walgrave, 2012). 반면, 본 연구에서 주목한 개인화의 경우 
실제 이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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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공유할 기회를 줌으로써 뉴스가 어떠한 이슈에 대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는 추후 미래의 언론인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뉴스의 다양한 장치적 특성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뉴스 보도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
다. 특히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소연, 
2023)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화를 통한 성소수자 차별 보도
가 모든 연령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
다. 둘째, 본 연구는 뉴스 노출의 즉각적인 효과만을 분석하는 횡단 연구를 
실시했다. 띠라서, 뉴스에서 사용된 개인화의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지속
되는지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뉴스에서의 개인화 사용이 실
질적인 태도 변화를 야기하려면 단기적으로 관찰된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화가 장기적으로 태
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텍스트 기반 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매체에서 개인
화가 어떻게 다르게 작용할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후속 연구에
서는 텍스트 기사가 아닌 영상 뉴스에서 개인화 사용 여부가 태도 변화를 
촉발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개인화라는 보도 방식이 성소수
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 보도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뉴스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개인화의 효과가 단순히 뉴스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
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가 자신이 겪은 차별 경험을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는 것은(김학진, 2023) 매개된 간접 접촉을 통해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개인화는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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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내에서 성소수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
치약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정
치적 편견은 여전히 팽배하다고 할 수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부정
적 인식은 성소수자 권익을 지지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소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인화를 사용한 뉴스의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언론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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